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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 La Dynasty  the middle

ages temple of an  Esoteric

Bu ddhism  a disposition .

Ahn,  Mi  Young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Graduate School, Ky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An  Esoteric  Bu ddhism  w as  eastablished,  accepting  a

traditional  belief  in  India  and  the  polytheism   of

Brahm anism, according  to  Buddhism  system, and  thu s it



had  a  strong  character  of  a  realistic  interest  and  of  a

socery  from  India.  Such  a  character  of  an  Esoteric

Buddhism  w as also  accepted  with  easy  in  China at which

a  Taoist m agic  and  hermit w ith  supernatural p ow er w as

prevalent.

And  also  in  our country  which  had  a  Sham anism  with  a

reality  and  benediction  as  a  traditional belief. It w as  all

the sam e to  Sin  - La(新羅).

Such  Esoteric  Bu ddhism  overcome  many  problem  with

such  a  ability  that  a  traditional  belief  and  Esoteric

Buddhism  could  nit have, in  6  -7  centru ies  when  Sin  -

La  accomplished  its  unification  of  three  countries. one

can  see  it  in  Sam-Kuk-Yu-Sa. This  show s  that  Esoteric

Buddhism  in  a  Sin  - La  society  had  been  develop ed  for

a  step, or that, after the  unification, it had  been  with  a

growth  and  a  change  of Sin  - La’ s  cu lture, idea, and

society. It com e  into  existence  in  the  6th  Centry  and  is

thicked  the  caracter  of  state  of  protection .  This  Belief

inthe  middle  period  of  the  Sin  -  La  Dynasty  is

concentrated  with  concern  by  priest of Yoga - school.

Sashunw ang  -  temple(四天王寺)  is  establishmented  by

Yoga priest . Kumgw angmyung  - su tras, as backing  su tras

of Catvashm ana Belief, is commented  by  them .

Accepted  when  Bu ddhism  w as  received,  an  Esoteric

Buddhism  settled  in  Sin  - La  p layed  an  imp ortant role



to  develop  a  Sin  - La  society  for a  step, and  even  after

the unification, the Esoteric developm ent of idea

appeared .  With  these,  Esoteric  Buddhism  provided  the

general growth  for a  social culture in  Sin  - La, and  play

a role to  strengthen  the absolute royal authority, etc. And

thu s  one  can  argu e  that  it  could  have  had  cintinu ou s

effect on  a Sin  - L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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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신라에서의  불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이념  및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

추적인  사상으로서  신라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말

할  수  있다.

특히, 고대사회에  있어서  외래  종교의  수용은  기존신앙이

였던  재래  신앙에  의해  강한  반발과  갈등을  겪게  되지만,

그  갈등과  마찰에  비례하여  수용  후의  영향력  또한  매우  켰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라의  불교수용  또한  같은  경우라

고  추론을  할  수  있다. 더군다가  한반도의  남동쪽에  있어

외래문화의  유입이  어려워  부족적 ·배타적인  성격이  강했던

신라사회의  불교수용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기존  在來信

仰과의  마찰이  더욱  강했다는  것은  『三國遺事』1)등의  사

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래신앙과  외래종교인  불

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  두  가지의  신앙체계를  원만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한데  이러

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  密敎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후  삼국을  하나로  이어

줄  신앙적  매개체가  필요하고  호국신앙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흩어져  있던  삼국의  민심을  하나로  아우를

불교의  또  다른  면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밀

교가  부상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하는  밀교의  교리적인

1) 『三國遺事』卷3, 興法第3 「原宗興法  厭  滅身」條

1



부분보다  신이주의  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써  나라를  위하

여  神異와  奇蹟을  보여  준다2). 신라  밀교에  대하여  중요하

다는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

지는  않았다. 이러한  밀교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로는  박

태화3)와  문명대4)의  글이  손꼽히는  정도인데, 박태화의  경우

신라  밀교의  二大宗派로  알려져  있는  신인종과  총지종을  신

라  사회에  開創한  명랑과  혜통, 그리고  혜일등의  활약을  고

증하여  밀교사  연구의  앞길을  제시하였고, 문명대의  경우

신인종과  총지종  중  신인종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신라의  밀

교가  한국의  샤먼적인  불교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였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신인종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밀교사  연구의  기본  입장에  대한  제

언을  하고  있다. 그  후  1980년  이후  밀교에  대한  관심이  급

속도록  증가하여  밀교  관련  연구  논문집의  발표가  계속  되

고  있는데5) 한국  불교  전반을  통하여  밀교가  내재되어  있

어서  현 ·밀을  가려낼  수  없을  만큼  융섭되어  있으며, 기존

의  불교이해가  혼미할  정도로  수  많은  논문이  있다. 밀교계

사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데, 특히  사방불이나  11면관음보살6)과  관련된  유물이  있거

나  기록상  존재했던  사찰을  밀교계  사찰로  보는  연구에  있

2) 『三國遺事』卷5, 第6 神呪
3) 박태화,「新羅時代의  密敎傳來考」『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敎私
學論叢』,1965.

4) 문명대, 「新羅  神印宗  硏究」『眞檀學報』41, 1976.
5) 대한불교진각종, 『韓國密敎學論文集』,1986.
6)  문명대,「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의  四方佛」『韓國史硏
究』18, p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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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는  중이며, 사천왕사지의  경우

금당지  뒤편의  유적을  경루지라고  보느냐  아니면  제단, 즉,

단석으로  보는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는  상태이다.

본  考에서는  불교의  여러  종파가운데에서  밀교의  역할을  반

추하여  신라  중대(통일이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라사회  및  신라  중대  밀교계  사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불교의  여러  면  중

특히  밀교가  신라사회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하여  간략

하게  알아볼  예정이며, Ⅲ장에서는  신라  중대의  밀교와  정

치와의  관련성, 신라  중대  밀교계  승려와  제도권  정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신

라중대사찰의  밀교적  성격에  대하여  論하고  명랑이  창건한

사천왕사에  관한  諸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신라  중대에

밀교가  끼친  영향  및  사찰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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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밀교가  신라  사회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신라시대  전반에  걸쳐  불교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으며, 사회전반  및  문화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신라불교

의  경우  그  대표적인  종파들은  흔히  신라  5종7)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로  원효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종파는

열반종이고, 자장에  의한  계율종, 의상이  넓힌  화엄종, 마직

막으로  진표의  법상종이  있다. 그  외로는  동  시대에  성립한

종파로써  摠持, 神印, 小乘  등이  있다.

그  중  밀교와  관련된  종파로는  摠持와  神印을  들  수  있는

데, 밀교와  관련된  이들의  종파를  언급하기  전에  우선  밀교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密 敎 의  基 本 槪 念

秘密佛敎의  줄임말은  密敎는  顯敎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현교는  나타내서  說하여진  가르침에  대하여  밀교는  비밀로

써  說하여진  가르침이라고  한다8). 밀교가  사상적으로  체계

7) 요리토미  모토히로  外/김무생  譯, 『密敎의  歷史와  文化』, 民
族社, 1994, pp185.

8) 장지훈, 「新羅佛敎의  密敎的  性格」『先史와  古代』16, 2003,
p  228.
密敎이전의  大乘佛敎에서는  現實世界의  背後에  理의  세계, 곧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眞理의  세계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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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기  이전에는  주로  언어로써  그  뜻이  전하여져  왔으며

이러한   밀교의   의미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보면9)

Mantra, Vidya, Dharani 로  볼  수  있는데

Mantra는  Veda서의  신에  대한  찬가를  일컫는  말로써  어

근  Man (사유하다)에  접미사  -tra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써

‘ 思惟’ 를  표현하는  그릇, 사상을  담는  기구, 마음속의  사

유를  표현하는  언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Veda서의  신에  대한  찬가는  ‘ 신의  계시는  (Sruti)에  의하

여  통출된  것이므로  신성한  語, 진실한  語로  인식되어  신성

어인   Mantra에  의해  불사의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

미’ 에서  呪를  사용한다. Mantra는  呪, 呪術, 密語, 眞言등

으로  漢譯된다.

다음으로는  Vidya이다.  Vidya는  지식과  학술을  의미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뜻한다. 또한  지혜의  정도를  말하며  明, 明

呪등으로  한역된다. 마지막으로는  Dharani 이다. Dharani는

어근   Dhr (보시하다)에   접미사   -ana가   붙어서   형성된

Dharana의  여성명사형으로써  정신통일을  하여  그  형태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陀羅尼, 摠持, 憶持, 呪  등

으로  한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佛의  진경을  밝히고

고, 그것만을  實相이라  하여  눈에  보이는  現實世界, 現狀世界
에  더욱  비중을  두고  중시한다.

9) 김무생, 「眞言修行의  目的과  硏究」, 東國大大學院碩士學位請
求論文, 1980, pp  3∼4.

5



(眞言), 이를  唱함으로써  무명을  깨트리고(明呪) 마음(心)을

통일하는  (陀羅尼)로  축약되기도  한다. 즉, 밀교는  대승불교

가  인도민족이  옛  적부터  가지고  있던  呪術(言語)과  신비적

인  祭儀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승불

교와는  색다른  요소가  있는  이교적(異敎的)인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10). 이러한  밀교가  사상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7C

『大日經』과  『金綱頂經』의  출현으로  약사신앙과  관계된

밀교적인  수법과  의궤가  찬술된  이후이다. 따라서  그  이전

의  밀교는  잡밀, 이후는  순밀로  구분하기도  한다11). 잡밀은

질병퇴치, 기우, 승전  등  禳災招福을  바라는  속 ·신관과  혼

합된  것이며, 순밀은  비로자바불을  중심으로  심불관행의  儀

軌를  이룬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2).  7세기  『大日經』과

『金剛頂經』의  성립이후  주술적인  불교는  그  이전과  차이

가  나타나지만  密敎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  두  단계의

주술적인  불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라의  밀교수용은  고대  인도와  그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불교의  토착화작업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도

불교의  경우  전통  브라마니즘  천신신앙을  수용한  이유는  합

리적인  業說13)속에  그것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

10) 정태혁, 『密敎』, 현대불교신서36, 동국대  역경원, 1981,
pp14∼15.

11) 장원규, 『중국불교사』서울고려원, 1989, pp  173∼174.
12) 김승걸, 「도솔가의  密敎的  考察」,『三國遺事硏究』上,
민족문화연구, 1984, pp  148∼149.

13) 世界를  支配하는  것은  人間의  주체적  의지이므로  善 ·惡의  基
準은  人間의  자율적인  判斷에  맡겨진다. 業說에는  善果가  惡
業에는  惡果가  반드시  따를  것이므로  善 ·惡說에  대한  대가도

각자가  責任져야  한다. 死後에는  受生處  또한  그러한  業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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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라의  경우에는  불교화  된  천신들을  새로운  민족의  수

호신을  받아  들여  신앙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다14). 일찍이  순조롭게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와  백제와는

달리  신라의  경우  불교가  수용되어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이  걸렸을  만큼  기존  토착  종교과의  마찰이  심했다. 더욱이

지리적  위치로  보아  대륙과  인접했던  고구려와  해상을  통해

외래문물의  수입이  가능했던  백제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한

반도의  남동쪽에  치우쳐  있던  신라는  외국과  연계가  힘들었

던  만큼  기존의  토착세력(宗敎)의  힘이  다른  두  나라의  경

우와  달리  매우  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서

신라의  불교수용과정에서  토착신앙과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의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  密敎이다.

2. 新 羅 의  密 敎  受 用

앞에서  언급했듯이  밀교는  대승불교가  인도민족의  토착적인

呪術的  면과  祭儀的  면을  수용한  불교의  한  형태로써  무엇

보다도  신라에  있어서는  在來信仰과  共存하는  데에  밀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특히, 외래종교의  (佛敎)의  전

래에  있어  論理的  敎義의  전달보다는  神異한  法力의  顯顯法

力이나  주술에  의한  災難克復과  같은  神異한  경험(變化)를

요구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新羅  初創期  佛敎에서는

의해  決定된다.
14) 고익진,「韓國古代佛敎思想史硏究」,東國大博士學位請求論文,

p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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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乘佛敎속에서도  여러  가지  밀교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불

교를  전파하여  나갔을  것인데, 특히  신라의  초전기  불교는

국가의  비호아래  급속히  토착화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재래의  天神觀念은  佛敎의  帝釋天 ·四天王 ·龍王의  체계로

대체되고, 祭祀 ·呪術  등의  巫敎的인  信仰儀禮는  후에  팔

관 ·백고좌 ·점찰 ·문두루  등의  法會로  대체되었다15). 초기

불교의  初傳者로  볼  수  있는  아도의  경우에도  呪術的이고

神異한  사실과  또한  이차돈의  순교에서  보이는  神異  등에서

보이는  異蹟은  주술적이고  神異한  密敎的인  要素를  잘  보여

줌으로써  佛敎가  점차적으로  新羅에  受用되고  있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신라  밀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

아야  하는가? 에  대하여서는  일연의  경우  『三國遺事』卷5,

第6  神呪편에  밀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주편에서는  ①  密

本推耶  ②明朗神印  ③惠通降龍의  3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러한  내용으로  보아  일연의  경우  초기  밀교의  성격을  치병

과  제병, 호국적인  면으로  한정지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일연의  경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밀교학자

들이  神呪편에  限하여서  밀교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데,

『三國遺事』의  신주편  외에도  다른  편에서도  밀교적  성격

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신라의  밀교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전래  초기부터  치병 ·제병 ·호국적

인  성격의  밀교  영향을  충분히  느낄수  있으며, 밀교적  흐름

은  『三國遺事』의  신주편의  승려인  밀본, 혜통, 명랑을  통

15) 고익진, 「韓國古代의  佛敎思想」『哲學思想의  諸問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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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密本의  경우  선덕왕때의  승려로써  藥師經을  독송함으로써

병을  다스리는  治病呪術의  密敎僧이고, 惠通의  경우에도  역

시  陀羅尼를  독송함으로써  治病을  한  治病呪術의  대표적인

밀교승려이다. 반면  明郞은  위의  密本과  惠通과는  달리  호

국을  중심으로  한  密敎의  승려로써  新羅가  統一을  이루어가

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랑

의  신인종은  문두루비법을  통해  적과  재앙을  물리치는  비법

으로  왕실, 귀족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호국을  위

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랑의  문두루

비법은  『灌頂經』의  주술의례에  『金光明經』의  四天王  護

國思想을  더하고  그  위에  다시  유가사상을  곁들인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문두루비법에  등장하는‘ 유가명승12인’ 은

유가유식에  밝은  스님을  말하는  것으로  밀교와  유가와의  밀

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  들  밀교  관련  기록들을  보면, 7세

기경의  신라밀교는  개인적  발원이나  국가적  안녕과  같은  禳

災招福的  성격  아래  밀교적  수법이  매우  보편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국적  성격의  밀교가

선행되었고, 통일  전 ·후의  신라불교는  불교  본래의   불교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불교는  호국적인  민족불교로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교리와  행동력을  가지고  지배층과  백

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라불교가

가지고  있는  護國佛敎的  성격은  현실이익  위주의  神呪信仰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金光明經』『藥師經』과  百高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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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神印秘法  등에서  호국이익적인  신라불교의  성격을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성향은  『占察經』을  통해서도

짐작  할  수  있는데16) 『占察經』은  주문을  외워  경을  독송

함으로써  공덕과도  같은  주술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신라

원광법사가  개최하였던  점찰법회도  이러한  『점찰경』의  성

격에  의한  것이였다. 이러한  것은  고대사회에  널리  퍼져있

던  呪術과  占卜을  불교의  체계에  흡수화하여  밀교  의식으로

代置化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 이와  같이

신라에만  존재했고, 널리  국가적으로  실시했던  점찰경과  점

찰법회를  통해서도  신라불교가  주술과  기복적인  밀교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18). 新羅中代에는  佛國土  사상과  아미

타사상이  사회저변까지  확대되어  불교의  대중화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아미타신앙  또한  밀교의  강한

영향력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국토  신앙과

아미타불의  現實利益的  성격이  융합되어  밀교와  화엄의  융

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서민층의  아미타

신앙은  밀교의  제병활동과  주술성이  기복신앙의  특성은  블

교의  확산을  가져와  불교  대중화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

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밀교신앙은  신라하대에도

활발한  영향력을  보여  주는데  이는  바로  선종과의   결합을

통해  보여준다.19) 또한  이러한  결합을  보여주는  것은  약사

16) 박태화,「韓國佛敎의  密敎經典  傳來考」『韓國佛敎學』1집,
1975.

17) 김영태, 「占察法會와  진표의  敎法思想」『新羅佛敎硏究』,
1975, pp382∼383.

18) 이기백, 『新羅思想史  硏究』, 1986, 일조각.
19) 서윤길,「高麗  密敎信仰의  展開와  그  特性」『佛敎學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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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비로자나불의  조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20)약

사불의  집중적인  조성은  하대의  혼란한  사회상속에서  밀교

의  제액, 주술적인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비로자나불  또한  밀교사상을  根本으로  삼고  있는  불

상으로써  선종역시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하고  있다. 이는

신라하대  당시에  밀교와  선종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여

주며  신라  하대  당시  불교신앙의  추세와  함께  당대의  밀교

의  대중화과정을  추측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신라불

교의  체계化과정에서  密敎는  多樣하고  神異的인  역할을  하

여  佛敎(大乘佛敎)의  信奉을  이루었고, 이들은  호국적인  성

격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밀교는  국가의  통치자와  지

배층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사회와  문화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三國遺事』

의  記事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불교가  신봉되는  것에  있어서  재래신앙과  상호연관성  면

· 도화녀와  비형랑편

‘  …  (前略) 미색인  도화녀와  죽은  진지왕  사이에서  태어

난  비형랑은  凡人과는  달리  귀신들을  데리고  놀았으며, 왕

의  命에  의해  귀신  길달을  흥륜사  남문을  지키게  하였으며,

길달이  도망가자  잡아죽이니  그  후로는  비형랑을  逐鬼의  神

1982.
20) 문명대, 「新羅下代  佛像彫刻의  硏究(續)」『美術資料』22,

1978,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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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섬겼다.21)’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선  죽은  진지왕과

살아있는  도화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점에서  신인

한  면을  강조하고  있고  귀신을  부리는  길달에게  흥륜사  남

문을  지키게  하는  것은  밀교가  기존의  在來神을  수용하여

불법  수호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길달이  도망가자  비형랑이  그를  죽여서  후에  비형랑을  逐鬼

의  神으로  섬겼다는  것은  在來信仰과  佛敎와의  융화현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22). 또한  흥륜사의  남문을  지켰다

는  면은  흥륜사가  가지고  있는  밀교적인  면을  보여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흥륜사의  중이  치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승불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밀교적인  면을  수

용했고  불교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밀교적인

면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  인정된다.

2) 대 승 적  불 교 사 상 을  밀 교 적 인  실 천 행 을  통 하 여

대 중 에 게  널 리  알 리 려 는  노 력

대표적인  경우로  원광의  例를  들어보자. 원광에  대한  기록

은  대략  승려가  되어  삼기산(三岐山)에서  수도하다가  한  弧

神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23)과  중국으로  건

너가  陳에서  수학하다가  승려가  되어  명성을  떨치다가  귀국

21) 『三國遺事』卷1, 奇異  第1「桃花女와  鼻荊郞」條
22) 문리화,「新羅時代佛敎의  密敎的  展開에  대한  考察」,
원광대대학원, 1987, pp8.

23) 『三國遺事』卷4, 義解  第5 「圓光西學」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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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왕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는  說2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三國遺事』卷4, 義解  第5  「圓光西學」條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중이  되어  불법을  배우던  중  나이  삼십  때에  한

가한  곳에서  수도하려고  하여  三岐山에서  홀로  살았다.

그  후  4년  뒤에  한  중이  와서  그  근처에  따로  절을  짓고

산  지  2년이  되었는데  그  사람됨이  사납고  용맹스러웠고

주술닦기를  좋아했다. 법사가  밤에  홀로  앉아  경을  외우

는데  문득  한  신이  그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 잘도

하십니다. 잘도  하십니다. 당신의  修行이야말로  대개  수

행하는  사람은  많지만  法대로  하는  이는  드뭅니다. 지금

이웃에  있는  중을  보매  곧장  주술을  닦으나  얻는  바는

없는데  그  소란한  소리가  맘의  情念을  방해합니다. 또

그  처소가  내가  다니는  길에  방해가  되므로  지난  때마다

매양  미운  마음이  날  지경입니다. 법사는  나는  위하여

그에게  말하여  다른  데로  옮아가게  해  주십시오. 만일

오래  머무른다면  아마  내가  罪業을  저지를지  모릅니

다.” 고  하였다. 이튿날  법사가  가서  말하기를  “ 내가  어

젯밤에  신의  말을  들으니  스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

겠소.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재앙이  있을  것이오.” 라고

하였다. 중이  대답하기를  “ 수행이  지극한  이도  마귀에

게  홀립니까?” 법사가  어찌  弧鬼의  말을  근심합니까?”

하였다. 그날  밤에  신이  또  와서  이르기를  “ 전에  내가

24) 『海東高僧傳』,「釋圓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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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데  대하여  중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디까?” 하니  법

사가  신의  노기를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 아직  말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만약  굳이  말하자면  어찌  감히  듣지  아

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신이  말하기를  “ 내가  이미  모

두  들었는데  법사는  어째서  꾸미어  말을  하십니까? 다만

잠자코  내가  하는  것만  보시오.” 하고  가더니  밤중에  진

뢰  같은  소리가  났었다. 그  이튿날  그곳에  가보니  산이

무너져  중이  살던  절을  묻어  버렸다. 신이  또  와서  말하

기를  “ 법사가  보기에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자, 대답

하기를  “ 보고  매우  놀랐었고  두려웠습니다.” 고  하였다.

신이  말하기를  “ 내  나이  삼천  년에  가깝고  신술도  가장

장하다  하여  이런  일은  적은  것인데  어찌  놀랄  거리가

되겠습니까? 또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천

하의  일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건

데  법사가  이곳에  계시어  비록  자신에게  이로운  수행은

있으나  남을  이롭게  하는  공은  없으니, 지금  이름을  높

이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의  勝果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

다. 불법을  중국에서  배워  와서  어찌  이  나라의  혼미한

중생을  지도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니  대답하여

“ 중국에  가서  道를  배우고자  함은  본시  소원이나  바다

와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자연  가지  못할  뿐입니

다.”  하니  신이  중국에  가는데  행할  계고를  상세히  일

러주었다.  …  (後略)

이상의  내용과  같이  원광은  신비스러운  영과  접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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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신라에서  대승적  불교사상은  원광에  의해서  본격

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하는데  사료에서  보이는  원광의  행적

은  대승적  불교사상을  밀교적  실행적을  통하여  신라사회에

유포시키려는  원광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료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삼기산에서  수도  후  3천세가

된  弧神에게  보살계를  주었으며  왕의  치병에도  심오한  불법

(藥師經)을  풀어  밝히고  계를  주어  懺悔하게  하는  것은

『占察善惡業報經』에  의거하여  자기의  업보를  占察하고  참

회하는  占察法會25)를  하기  위한  불교  신행  조직단체인  占察

寶26)를  조직하여  設한  것과  함께  원광의  밀교적  참회사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주술과  왕

의  치병, 占을  보는  등으로  대치시켜  재래신앙을  밀교적  요

소를  매개체로  하여  불교를  신라사회에  토착화하려는  밀교

적  실천행의  면을  보여준다. 또한  원광의  밀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사실은  원광과  삼기산과의  관계이다. 원광의  경우

위의  기록으로  보아  처음  수도생활을  시작하던  곳이  삼기산

이고  또한  중국에서  귀국하여  弧神에게  감사  드리러  방문한

곳이  전에  살던  三岐山寺로  되어  있고  원광의  부도가  삼기

산  금곡사에  있다는  점, 그리고  유명한  밀교승려인  밀본이

금곡사에  거주했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밀교적인  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고익진, 「新羅密敎의  思想內容과  展開樣式」『韓國密敎思想
硏究』,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院, 1986, pp132.

26) 여기서  寶란  중국에서  생겨난  것으로  신라사회에  있어서는  불

교신앙결사를  위한  일종의  契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占察寶는
점찰법회를  열기  위한  불교신행의  조직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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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 신 신 앙 의  밀 교 적  전 개

김유신의  기록을  보아서도  그에게  나타나는  밀교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비록  김유신의  경우  승려는  아니지만  그

에  관련한  설화를  살펴보면  당시의  불교가  재래신앙과  習合

되고  있는  밀교적  현상을  알  수  있다.

그  例를  살펴보면

(1) 『三國遺事』卷1, 奇異  第1 「金庾信」條에서  살펴보면

…………   (前略)  庾信公以眞平王十七年乙卯生, 稟精七曜,

故背有七星文, 又多神異   …………  (中略)  ……   乃與俱

入, 娘等便現神形曰, 我等奈林 ·穴禮 ·骨化等三所護國之

神  ……

…………  (前略) 유신공은  진평왕  17년  을묘년(595)생으로

북두칠성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등에  북두칠성

의  무늬가  있었고,  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다.

…………  (中略)  ……  이에  그들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

다. 그  때  여인들은  갑자기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

였다. “ 우리는  내림 ·혈례 ·골화  둥  세  곳의  호국신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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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김유신은  칠요  즉, 북두칠성의  정기

를  타고  태어나  신비한  일이  많았으며  고구려로  갈  때  골

화 ·혈례 ·내림의  세  護國神이  등장하였다(神異的인  면)는

기록이  등장하며  또한,

(2) 『三國遺事』卷2, 奇異  第2 「萬波息笛」條에서는

…………  (前略)  又金公庾信  , 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

大臣  ……

김유신은  삼십삼천의  아들로  내려와  대신이  되었고  라

는  기록이  있다.

(3) 『三國史記』列傳  第1 「金庾信」條를  살펴보면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  낭도를  이끌었다. 진평  28년에

는  구국을  위해  中岳의  석굴로  들어  가  하늘에  기도하니

4년만에  난승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비법을  전해  주었다

는  기록과  또한  문무왕  원년  고구려가  신라의  빈틈을  타

침입하니  유신은  절에  들어가  제단을  쌓아  만들고  제를

올리니  천변이  있어  적이  물러갔다.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들은  당시의  불교가  재래신앙과  습합

되고  있는  밀교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삼국통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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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유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

함으로써  신라불교와  재래신앙과의  융합을  보여주었고, 이

를  통해  불교의  토착화를  이룩하고  자  하였다. 이는  밀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김유신과  밀교와의  연관성은  원

원사의  창건  설화에서  김유신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

연관성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例로  보아  전신

(前身)이  점치는  자였던  유신이  33천의  아들로  대신이  되었

고, 화랑이  되어  용화낭도를  이끌  때  난승이라는  노인이  비

법을  전하여  주었으며  적이  침입할  당시에는  절에  들어가

제단을  쌓고  천변을  일으켜  적이  물러갔다는  것은  재래신앙

의  불교적  習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며  天變을  일으켜

적이  물러갔다는  것은  神異한  일로써  밀교적인  면을  보여준

다. 이처럼  신라불교의  밀교적  전개는  통일기의  정치 ·사회

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神異

事는  왕권의  강화와  정신적인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여

기에  신라불교의  밀교적  전개가  신라  왕권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문왕이  문무왕과  33天의  一子인  김유신

으로부터  만파식적을  하사받고  있음은  신라  중대의  전재왕

권을  더욱  곤곤히  하려는  사상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一例라

고  말할  수  있다. 삼국통일에  기여한  김유신을  이러한  형태

로  승화시킴으로써  신라의  불교가  재래신앙을  習合하면서

국가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하는  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例를  들어보자면  大 ·中 ·小祀  체제이다.

『三國史記』卷  32  祭祀志에  諸山을  3산  5악  24산의   大 ·

中 ·小祀를  투어  체계화하고  있는데  종적으로는   大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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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祀의  3사로  횡적으로는  東 ·西 ·南 ·北 ·中의  5악으로  구

분지어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大 ·中 ·小祀로의

산신신앙의  체계화는  통일이후  확대된  신라사회에서  제신앙

을  불교적으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다분히

밀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통일  이후  성행한  오대산을  중심

으로  하는  화엄사상의  만다라적  체계와  일맥상통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단지  산신신앙의  재정비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확산된  문화 ·사상을  전제왕권의  강

화와  전제국가의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재래신앙을  포섭 ·융

화시키려는  밀교적  체계화라고  볼  수  있다.

4) 龍 神 思 想 의  密 敎 的  展 開

『三國遺事』에  나타난  龍神들을  보면  모두  불사를  돕거나

불법을  보호하는  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불전상의

용왕은  護法八部衆27)의  하나로  많은  용왕들이  불법에  귀의

하여  불법을  수호하였다고  한다. 특히, 『佛本行集經』에  의

하면  석존이  성불한  뒤에  가장  먼저  불타로부터  三歸王戒를

받고  세간에서  최초로  불제자가  된  것이  용왕이라고  한다.

밀교경전이  성립된  시대에는  용왕이  특수한  능력을  가졌다

고  생각하여, 請雨 · 止雨에  관한  行法에  있어서  용왕이  주

27) 불 법  팔 부 중
①  天        ⑤  아수라

②  龍        ⑥  가루라

③  야차       ⑦  긴나라

④  건달파      ⑧  마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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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인  권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신라의  불교적  용신앙은

호국용과  호법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

는  오법신은  천신과  용신뿐만이  아니라, 팔부신장, 금강신

등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들은  불교  이외의  제  신앙의  대상

을  불교적으로  전개시킨  밀교적  신앙  형태라  할  수  있다.

호법용이전의  용신앙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용신설화들은  단

순한  설화적인  성격을  떠나서  이들이  밀교적  힘에  의한  신

변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28)

대표적인  밀교의  승려인  명랑과  혜통의  용설화29) 등에서

용신앙이  불교적인  호법용으로  수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있

는데, 여기에서  흥미를  끄는  사실은  밀교의  弘布에  있어서

용신앙과의  관계이다. 설화속에  나오는  밀교적  행법에서는

해룡이라든지  우물과  같은  물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자주  등

장되고  있다. 용과  함께  물이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불교미

술의  요소는  자주  등장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생명의  근원

으로서의  물과  밀교적  행법으로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연상

하게  한다. 이러한  용신설화는  밀교적  힘에  의한  신변을  지

닌  것으로  이해되는데  감은사의  경우  용신에  의한  수호되는

외호적  성격을  의미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三國遺

事』卷2, 奇異第2  「萬波息笛」조와  『寺中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萬波息笛」조를  살펴보면

28) 권상도,「古代信仰의  一例」『佛敎學報』1, 1964.
29) 『三國遺事』卷5, 神異第6「明朗神印」條
『三國遺事』卷5, 神異第6「惠通降龍」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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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대  신문대왕의  이름은  정명이고  김씨이며, 개요  원

년  신사년  7월  7일에  즉위하였다.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

해  동해가에  감은사를  지었다. 이듬해  임오년  5월  초하

루에  해관  파진  박숙청이  아뢰었다.“  동해  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감은사  쪽으로  떠내려와  파도를  따라  왔다  갔

다  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일관  김

춘질에게  점을  치도록  명령하였다. 일관은  왕께  이렇게

아뢰었다. “ 돌아가신  임금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지키시며  …  (中略) …  용이  말하였다. “ 한  손으

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

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란  물건은  합친  이후에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으니, 성왕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

스릴  징조입니다. 왕께서  이  대나무를  얻어  피리를  만들

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왕께

서  바 다  속  큰  용 이  되 셨 고 , 김유신은  또  천신이  되었

습니다. …  (후략)

내용과  『寺中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  절을  처음  지었으

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개요2년(682)에  완성하였다. 금당  설

돌  아래를  파고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었는데  바로

용이  절안으로  들어와  서리도록  마련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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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용이  가진  불법의  외호적인  성격을

말한다고  볼수  있다. 이  외호적  기능이  바로  밀교적  주법과

같은  잡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

야  할  점은  외호적  기능을  가진  호법신들은  단순히  호법의

기능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특징적인  기능을  갖

고  호법신이  된다는  것이다. 즉, 재래신의  신앙적  요소가  불

교전래와  더불어  호법신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

교가  在來의  在神을  포용하는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밀교행법의  재래신앙에  대한  神異力의  효험여하이

며, 또  다른  하나는  재래신의  포용에  따른  신앙체계이다. 전

자는  황룡사와  사천왕사의  경영이며, 후자는  在來의  제신이

력을  호법신으로  포용하는  신앙체계의  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래신의  수용은  밀교가  지니는  재래신앙과

상호  연관적인  면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신 라  중 대 의  밀 교  전 개

이러한  식으로  발전해온  밀교가  開宗되는  것은  7c말이었

다30). 바로  神印宗(619)와  摠持宗(692)이다. 불교의  토착화를

돕던  밀교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종파로  胎動되던  시기였으

며  그  전까지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되던  밀교가  하나의  교

리적인  면을  띄고  등장하는  시기이다.

밀교의  대표적인  승려로는  밀본 ·명랑 ·혜통  3인으로  말

30) 종석,「韓國에서의  密敎의  受容과  展開」『密敎學硏究』第1輯,
대한불교진각종교육원, 2000, 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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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후대에는  신인종의  개창자로  명랑이, 총지종

의  개창자로는  혜통이  대두된다.

신라  上代에서  불교의  토착화과정에서  재래신앙과의  習合

을  위하여  밀교를  매개체로  이용하였다면  中代에는  불국토

사상과  아미타불의  현세  이익적  성격이  밀교의  대중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8c에  밀교신앙의

주술적  성향과  서민층의  생활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이  중

대표적인  현상이  다라니(dharani)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라니는  마음(心)을  통일하는  것

으로  말할  수  있는데  보통  다라니를  持, 摠持, 能持能  이라

고  부른다. 이것은  밀주자체의  神異를  말해주는  단적인  표

현이며  선법을  지녀  흩어지지  않고  악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라니의  所儀經典으로  대표적

인  것은  「多羅尼經」이며, 하대의  약사불  조성이나  비로자

나불(大日如來)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신라시대에  조성

된  탑파는  대부분  다라니경의  내용에  의지하여  조성되는데

이는  다라니경의  사리탑신앙에  의거한  것이다31). 다라니경

의  내용  가운데에는  「小塔  99기를  만들고  , 그  小塔내에

각각  4종의  다라니를  書寫하여  봉안하면  9만  9천의  불사리

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다리니경의  밀교적  성

격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리탑  신앙은

上代에도  나타나는  데  대표적인  例로  황룡사  9층  목탑을  들

수  있다.

31) 장충식,「新羅時代  塔婆舍利莊嚴에  대하여」『벽산학보』31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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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탑의  호국적  呪力을  說하는  것은  밀교계  경전에  이르

러서인데, 一例로  들면

『灌頂經』  卷6 「塚墓因緣四方神呪經」에

사리는  麻米처럼  작지면  큰  威神이  있다   고  사리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하고  있다.

…………  (前略) 如我塔者  有眞身舍利在此塔中  四王龍神三

十三天……  (中略) ……  以爲護念我之塚塔  佛念邪惡異鬼神

輩  及惡衆生外道邪見  ……  (後略) 32)……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밀교적인  사리탑  신앙은  신라  중대에  매우  적극적

으로  수용되였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성행되였다. 복

합적이고  현실적인  밀교신앙은  선종과  결탁하여  下代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33), 하대에는  약사불과  비로

자나불의  조성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34). 특히, 비로자나

불(法身, 大日如來)은  원래  밀교를  根本으로  삼고  있는데

(하대에  興起한  선종의  경우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밀교와  선종의  융성이라는  불교의  흐름과

32) 大藏經  21.513. a. b.
33) 서윤길,「高麗密敎信仰의  展開와  그  特性」,『佛敎學報』19,

1982.
34) 문명대, 「新羅下代佛像彫刻의  硏究(續)」,『美術資料』

22, 1978, p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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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밀교의  대중화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신

라의  밀교는  불교의  토착화부터  재래신앙과  불교와의  매개

체역할을  하여  왔으며, 中 ·下代에  이르러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하여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밀교가  독자적인  종파

로  나서기도  하였지만  주로  대승불교와  習合되어  華嚴 ·彌

勒 ·觀音신앙등과  어울러져  불교와  재래신앙의  매개체역할

을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일관되게  개인의  구복보다는  호

국적인  성격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신라중대의  정치

와  밀교는  더욱더  밀접해졌고, 밀교내에서도  호국을  중시하

는  밀교와  치병을  중시하는  밀교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신라  중대의  밀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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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신 라  중 대 의  밀 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라  불교  속에서  밀교는  그  법맥

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밀교는  대

승경전의  잡밀적인  형태가  그  주류를  이루어져  왔는데, 초

기불교의  강한  밀교적인  흐름이  마침내  밀교의  형태로  나타

난  것은  『三國遺事』의  神呪편에서  보이는  密本 ·明狼 ·惠

通에  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기록은  현세구

복적인  경향이  강한데  주로  치병에  관한  기록(밀본 ·혜통)

과  호국에  관한  기록(명랑)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밀본의  약사주법(藥師呪法), 명랑은  문두루법(文豆婁法), 혜

통은  해원주법(解怨呪法)을  主로  하였는데  명랑의  文豆婁

(秘)法은  국가 ·사회적인  위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 密本의  藥師呪法과  惠通의  解怨呪法은  개인적인  제

병(치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혜통(효소왕)

당시까지는  잡밀적인  際災招福신앙이  성행하였다. 혜통이후

중국의  현장법사가  죽은  후(664년  이후) 중국  불교계에  등

장한  신(新)불교인  밀교, 즉, 中國佛敎를  秘密佛敎(密敎)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했던  선무외(善無畏), 금강지(金剛智)

양  삼장의  금(金) ·태(胎) 양부밀교  사상의  소식을  듣고  승

려들을  속속  당나라에  보내  선무외, 금강지  양  삼장의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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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  사상인  정순  밀교  사상을  배워오게  했는데  그  대표적

인  승려들이  義林 ·不可思議 ·玄招 ·慧日 ·悟眞등이다. 이

중에서  신라에  귀국하여  순밀  사상을  전파한  사람  중  대표

적인  승려는  의림과  불가사의, 그리고  혜일이다. 의림과  불

가사의는  선무외  계통의  승려이고, 혜일은  금강지  계통의

혜과의  제자이다. 의림 ·불가사의 ·혜일등이  순밀을  신라에

전하고  전법활동을  하였으나  이전의  잡밀에  비해  크게  대중

화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순밀의  교리(사상)을  전

래하였으나  대중들에게  크게  보편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순밀의  사상은  기존의  잡밀의  체계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밀교  중  신라중대의  경우  밀본 ·명

랑 ·혜통  스님의  밀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신라중대  정치

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이는  신라중대정치의  성격을  단

적으로  보여  주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밀본의  경우  신

라중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명랑과  혜통은  대표적인  경우

로  들  수  있다. 명랑은  문무왕代  대표적인  불교계  승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혜통은  효소왕代의  대표적인  승려이다. 신

라중대는  전제왕권의  강화기로써, 진골귀족세력과  무열왕과

김유신계의  연합인  왕실세력과  경쟁구도관계로  정치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라중대의  정치와  밀교와의  관계를

護國관련  密敎와  際病(治病)관련  密敎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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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護 國 중 심 의  密 敎

『三國遺事』의  塔像편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護國佛敎思

想을  살펴보면  전래  당시의  불교는  재래신앙의  靈異力을  佛

敎가  대신하는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불상의  출현형식이  始

祖의  출현형식과  軌를  같이한다는  면에서  호국불교로서의

전개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불교전래  이전의  신라는  공

동체적인  집단제의를  하나의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  시조신

앙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  鎭護國家思想을

직접적으로  說하는  대표적인  경전은  『仁王經』, 『金光明

經』, 『大方廣十輪經』등을  들  수  있고, 이  중  『仁王經』

의  호국사상은  卷下  第5 護國品號의  백고강법회에서  禳賊 ·

治病의  주술적인  작용으로  주목을  끈다. 따라서『仁王經』,

『金光明經』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護國法會  등이  성행하였

다고  생각된다. 백좌강회  등의  호국법회는  일찍이  진흥왕때

열리고  있었으며  백좌강회가  『仁王經』에  의한  호국법회였

다면은  선덕왕의  도리천신앙과  문무왕의  사천왕신에  의한

호국사상은  『金光明經』에  의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35).

『金光明經』에  의한  호국신앙이  밀교적인  성격으로  이해되

어짐은  밀교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四天王呪가

『金光明經』에  의해  說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있다36).

이러한  호국불교가  신라중대  불교의  큰  특징은  불교의  護國

35)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條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善德王條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條

36)  홍윤식,「三國遺事와  密敎」,『東國史學』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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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想의  부각일  것이다. 이러한  護國思想은  신라상대에서부

터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은  安弘의

『東都成立記』37)이다. 安弘에  대한  기록은  『海東高僧傳』

제2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승려  安含(安弘)38)은  속성이  김씨요, 詩賦伊 39)의  손자

이다. 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았고, 성품이  맑고  허심탄

회하였다. 의지가  굳고  깊고  아름다운  도량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일찍부터  마음대로  세상을  두루  돌

아다니는  것에  뜻을  두어, 풍속을  살펴보고  널리  교화하

였다. 진평왕  22년(600)에  고승  혜숙과  친구  되기를  약속

하고, 뗏목을  타고  이포진으로  가는  도중  섭도  아래를

지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뗏목을  되돌려서  물가에

대었다. 이듬해에  임금이  교지를  내려  법기를  이룰  만한

자를  뽑아  중국에  파견하여  학문을  닦게  하고자  하였을

때, 마침내  법사가  명을  받들어  가게  되었다. 이에  신라

사신과  동행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중국의  조

정으로  갔다. 천왕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칙

37)『東都成立記』에  의하면  신라가  주변  아홉  나라의  침략을  진
압해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야

한다.
38) 安弘의  傳記에  관해서는  『海東高僧傳』外에는  現存하지  않는
다. 다만  『三國遺事』卷3  「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에  의하
면  경주  흥륜사  금당에  안치된  10인의  고승  중  한  분이다.

39) 伊   은  新羅의  16관등  가운데  제2관등, 眞骨이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자리이다. 이로  인해  安含의  政治的  影響力이  있었음
을  알  수  있으며, 安含은  眞骨로써  金氏  王族이였음을  推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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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대흥성사에  머물게  하였다. 스님은  단시일  내에

깊은  뜻을  환히  깨달았다. …  (中略)…  화상은  본국으로

돌아온  뒤  讖書  한  권을  지었는데, 그  활자가  흩어져  있

어  만든  사람을  알기가  어렵고, 그  종지가  깊이  숨겨져

있어  이치를  찾는  사람이  연구하기  어려웠다.  화상은

“ 제일  여주를  도리천에  장사지낼  일40),천리에  나아가

싸우던  군사가  패할  일, 사천왕사가  이루어질  일41), 왕자

가  고국에  돌아올  해42), 대군의  성명할(삼국통일) 해43)”

등을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언한  것이었는데, 법사는  똑똑히  눈으로  본  것처럼  조

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선덕왕  9년(640) 9월  23일에  萬善

道場에서  입적하니  향년  62세였다. 그  날에  나라의  사신

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우연히  법사를  만나니  그는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기쁘게  서쪽으로  향해

가더라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이른바  공중으로  날라  오

르는  것을  물  위에  앉는  것을  마치  땅  위를  다니는  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後略)

위의  내용으로  보아  安含은  신라상대의  호국불교를  대변하

여  주는  대표적인  승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추정하여

볼  수  있는  기록은『東都成立記』의  내용과  더불어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安含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讖書의  내용을  미

루어  보아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다분히  교시적인  성격을

40) 『三國遺事』卷1,「善德王知機三事」條
41) 『三國遺事』卷2,「文武王法敏」條
42) 『三國史記』卷44, 列傳  第4「金仁問」條
43)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太宗武烈王」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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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는  견해가  있다44). 이것은  명랑의  문두루법회와  사

천왕사  건립이  명랑  단독의  건립이  아니고  안홍의  가르침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45). 안홍의  사상이  명랑에

게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은  신분계급과  혈통을  통해서도  짐

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안홍의  사상이  명랑에

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상대의  안홍의

불교사상이  밀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면은  안홍이  보여주

는  호국불교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위의  기록에서  보여주는

신이적인  면  ‘ 그는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기쁘

게  서쪽으로  향해  가더라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이른바  공

중으로  날라  오르는  것을  물  위에  앉는  것을  마치  땅  위를

다니는  했던  것’ 등을  통하여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안홍

의  호국불교를  이어받아  발전시킨  승려로는  신라중대  대표

적인  밀교승인  明朗을  들  수  있다. 명랑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三國遺事』卷6, 神呪第6「明朗神印」조에  자세히  기

록되어  있는데,

44) 고익진, 「新羅密敎의  思想內容과  展開樣式」『韓國密敎思想
硏究』,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硏究院, 1986, pp140.

45) 장지훈,「新羅  佛敎의  密敎的  성격」『先史와  古代』16, 2003,
pp227.  …  왜냐하면  安弘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사실에  대한  객관적  예언만  하였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방책과  대비책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은  『東都成立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安弘은  언제  당의  군대
가  침략해  올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문두루비법과  사천왕사  건립을  제시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상을  명랑이  계승하여  실천에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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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의  이름은  명랑이고  자는  국육이며, 신라의  사간

재량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남간부인  또는  법승랑으로

소판  무림의  딸  김씨이며, 자장법사의  누이동생이다.

재량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으니  맏아들은  국교대덕이

고, 둘째아들은  의안대덕이며, 막내아들은  법사이다.46)

위의  기록으로  보아  명랑의  경우  신라귀족  중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첫째로, 명랑의  母系가  聖骨이였다는  점

둘째로, 명랑의  둘째형인  의안법사가  문무왕  14년에  대사성

이  되었다는  점47).

마지막으로는  명랑의  외숙이  자장이였다는  점

으로  보아  그의  집안은  승려사회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안  분위기  내에서  명랑은  자연

스럽게  나라를  지키는  불교(불교가  국가를  위해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형태  ; 國家佛敎)로  삼국통일에  기여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은  『三國遺事』卷2, 奇異第2  「文武王法敏」

條와  「景明王」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文武王法敏」

조의  내용은  뒤에  사천왕사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고.,

46) …  (前略) 師爲明朗, 字國育, 新羅沙干才良之子. 母曰南間夫人,
或云法乘랑, 蘇判茂林之子金氏則慈藏之妹也. 三息, 長曰國敎
大德, 次曰  義安大德, 師其季也.…(後略)

47) 『三國史記』卷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  14年
…(中略) 九月命  義安法師  爲大書省…(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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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明王」條를  살펴보도록  하면,

제54대  경명대인  정명5년  무인년(918)에  사천왕사  벽화

속에  있는  개가  짖자  사흘동안  경을  읽어  쫒아  버렸는

데, 반나절이  지나자  또  짖었다. …(中略)…  또  10월에는

사천왕사에  있는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지고  벽화속

에  있는  개가  뛰쳐나와  뜰을  달리고는  다시  벽화속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은  내용을  미루어  보아  사천왕사는  신라의  호국사찰

인  황룡사와  더불어  사천왕사는  신라  중대에  큰  영향력을

지닌  호국사찰이였음을  알  수  있다. 사천왕사는  建寺이후

계속적으로  호국에  관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三國遺

事』卷5, 感通第7「월명사도솔가」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

는데

경덕왕  19년  경자년(760)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난  열흘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천문을  맡은  관

리(日官)가  아뢰었다.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여  산화공덕을  하면  (재앙)을  물

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원전에다  깨끗이

단을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승려가  오기

를  기다렸다. 이때  월명사가  밭사이로  난  남쪽  길로  가

고  있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단을  열고  기

도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中略) …  얼마  후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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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이함이  사라졌다. 왕은  이것을  기려  좋은  차  한  봉지

와  수정염주  108개를  내려주었다. …(後略)

경덕왕은  신라중대에  전제왕권을  확고히  다지고자  한  왕인

데  ‘ 경덕왕19년에  해가  두  개가  떠올라  …’  라는  기록으

로  보아  왕권중심의  세력과  진골세력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기록에서  살펴보면  마침  인연있는  중으로  하여금

기이한  일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월명사가  사천왕사에  거주

한  승려인  것으로  보아  사천왕사는  명랑이후에도  신라중대

왕권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살펴보아  명랑계의  밀교는  제 병 적인

면보다는  호 국 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인종

의  성립은  신인종  자체의  성격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

분이다. 명랑이  당에서  불법을  배우고  귀국한  후  건립한  사

찰이  金光寺이다. <金光寺本紀>에  의하면  바다용의  청으로

용궁으로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1,000냥을  시주  받아

자기  집  우물  밑으로  솟아  나와  자기집을  내어놓아  만든  사

찰이  金光寺  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단순히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꾸며  광채가  나  사찰명은  金光寺라고  한  것이  아니

라48)종파의  근본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觀

佛三昧海經과  金光明經  또는  金光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명랑은  사천왕사의  건립에  앞서  나라를  위

해  문두루(비)법을  사용하여  풍랑을  일으켜  당군을  물리쳤

고, 그  후  신인종계  후학인  광학 ·대연이  고려  태조를  도와

48)  문명대, 「신라  신인종의  연구」, p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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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을  물리친  바49) 명랑처럼  자세히  적을  물리친  방법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 풍랑’ 이라는  기상변화나  천문

변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물리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

게  호국중심의  밀교인  신인종은  교리적인  면에서는  「灌頂

經」,「金光明經」등  호국을  강조하여  說하는  다라니경를

중심으로  8c 중엽이후  당에  유학하여  다녀온  승려들의  정순

밀교사상(순밀)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신인종은  초기밀

교의  한  형태로써  국가통일과  중앙집권의  유지 ·발전에  기

여했다. 실천적인  면(修行方法) 이  주술적인  것  역시  다른

종파불교(화엄종등  모든  종파불교)와  동일한  것이며, 종파불

교의  수행법은  誦經  또는  다라니  독송이나  관경  또는  예불

이였으며, 이것은  『三國遺事』卷4 , 義解第5  「賢瑜  海華

嚴」條50)에서도  그러한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대현법사의

49) 『三國遺事』卷5, 神呪第6 「明朗神印」條
…(前略)…  고려  태조(왕건)가  창업할  때에도  해적이  와서
소란을  피우자, 안혜와  낭융의  후예인  광학과  대연  등  두
고승을  불러  기원하여  진압할  비법을  지었는데, 이들은  모
두  명랑의  계통을  전수한자들이다. …  (後略)

50) 『三國遺事』卷4 , 義解第5  「賢瑜   海華嚴」條
…(前略)…  경덕왕  때인  천보  12년  계사년  (753) 여름에  심한
가뭄이  드자, 조서를  내려  대현을  궁궐안으로  불러들여  『金
光經』을  강의하여  단비를  기원하게  하였다. 어느  날  재를  올
리려고  바리때를  한참동안  열어  놓았는데. 공양하는  이가  정
한수를  늦게  올렸다. 맡은  관리가  꾸짖자  공양을  올리는  사람
이  말하였다. “  궁궐  우물이  말라  멀리서  길어  오느라  늦었
습니다.”  대현이  그  말을  듣고는  말하였다. “ 어째서  일찍
말하지  않았느나?”  그리고  나서, 낮강론때  향로를  붙들고  묵
묵히  있자  우물물의  높이가  일곱  길  남짓  솟아올라  절의  당

간과  나란할  정도였으므로  온  궁궐이  깜짝  놀라  그  이름을

금광정(金光井)이라고  하였다.  …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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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金光明經」을  誦經함으로써  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등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신라  불교내에서의

주술적인  면은  多少간  모두  갖고  있어서  신인종만  유별나게

주술적이거나  秘義的이였던  것은  아니다. 즉, 종파불교  가운

데  신인종은  주술적인  또는  비의적인  면이  강한  종파로  생

각되지만, 신라불교  내에서는  다른  종파불교와  구분되어  보

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인종은  삼국통일과  신

라  중대의  중앙집권국가  형성기에  출현하였고, 명랑  또한

출신  계층이  최고  통치계층이였던  관계로  대중보다는  국가

통치층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실천적인  방

법으로  「灌頂經」의  문두루법(신인법)을  사용하여  적군의

항복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인종은  삼국통일에

큰  역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신라하대에  와서도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앞장을  섰고, 또한  신라하대의  귀족들과

왕의  相爭期에  국왕을  옹호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였다. 마하

자면  신인종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외적을  방어하고  국가통

치에도  군사적인  면으로  함여하여  교화에  노력하였던  국가

불교, 즉, 호국적인  면(군사)이  강한  밀교의  종파로  말할  수

있다.51)

51) 문명대, 「新羅  神印宗의  硏究」,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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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除 病  (治 病 )중 심 의  密 敎

1) 密 本

신라중대  전제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왕실에서  호의적

으로  수용한  호국중심의  밀교  (신인종)과는  달리  제병을  중

심한  밀교는  기존  불교계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

『三國遺事』卷5, 神呪第6 「密本法師」條를   살펴보면

선덕왕  덕만이  질병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자, 흥륜사

의  승려  법척이  조서를  받들어  질병을  돌보았으나  시간

이  흘러도  효험이  없었다. 당시  밀본법사의  덕행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  주위의   신하들이  법척대신에  밀본

법사로  바꿀  것을  청하자, 왕이  조서를  내려  궁궐로  불

러들었다. 밀본이  침실  밖에서  《藥師經》을  다  읽자, 가

지고  있던  육환장이  침실  안으로  날아들어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  뜰  아래로  거꾸로  내던지니, 왕의

병이  곧  나았다. 이때  밀본의  정수리  위에  오색의  신비

한  광채가  빛나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다. 또,

재상  김양도는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뻣뻣

하게  굳어져  말을  하지  못하고  팔다리도  쓰지  못하게  되

었다. …  (中略) …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내  밀본을  불러

오게  했는데,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와  말하였다.

“  밀본법사가  우리의  청을  받아들여  곧  오겠다고  했습

니다.”  귀신들은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놀라  얼굴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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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다. 작은  귀신이  말하였다.

“ 법사가  도착하면  불리할  테니  피한다면  얼마나  다행

이겠습니까?” 큰  귀신이  거들먹거리며  태연자약하게

말하였다.

“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얼마  후  사방에서  큰  힘

을  가진  귀신들이  모두  쇠  갑옷과  긴  창으로  무장하고

와서  여러  귀신들을  붙잡아갔다. 그리고  나서  무수한

천신이  둘러서서  기다리자, 잡시  후  밀본이  왔다. 경을

펴기도  전에  김양도는  병이  나아  말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몸이  풀리자  그는  지난  일을  모두  법사에게  이야

기하였다. 김양도는  이  일로  해서  불교를  독실하게  믿

고는  평생동안  게을리하지  않았고, 흥륜사  법당의  주불

인  미륵존상과  좌우의  보살상을  빚었으며, 또한  금색으

로  벽화를  가득  그렸다. …  (後略)

위의  내용  중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면  바로  밀본과  흥륜사

와의  관계이다. 우선  선덕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처음으로

조서를  내려  병을  돌보게  한  이는  흥륜사의  법척이다. 또한

김  양도의  경우에도  밀본으로  인해  밀본으로  인해  병이  나

았으나  병에  대한  시주를  흥륜사에  하는  것으로  보아  치병

을  중시한  밀본계의  밀교는  기존  신라상대의  불교계에서  승

려를  왕권  밑에서  조직적으로  통솔한  계율중심의  불교와는

달리  제위초복을  염원하는  대중들(서민들)에게  부합하는  성

격을  가진  밀교의  종파라고  생각된다. 또한  왕실이나  고위

진골사회에서  그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는  명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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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그의  출신이  고위  귀족집안  출신으로  왕실이나  진

골사회에  가까웠지만, 밀본의  경우에는  출신이  불명인  것으

로  보아  그의  출신도   영향이  있는  듯  하다. 밀본의  경우

약사경을  독송함으로써  제병을  한  것으로  보아  약사신앙의

밀교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약사신앙의  경우  중국에서

祈福消災의  한  방법으로  믿어졌고, 또한  그것은  완전한  밀

교적인  신앙형태로  변용을  보게  되었다. 중국에서  밀교적으

로  변용된  약사신앙은  신라에  전래되어  불교도입때부터  민

간에서  왕실에  이르는  계층  전반에  걸쳐  크게  성행하게  되

었다52). 특히, 밀본계  밀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의

불교세력과의  마찰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약사신앙을  포함한

불교가  신라에  도입되는  초기에는  불교를  둘러싼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이  당연히  존재하였을  것이고, 특히  전통적인  무

속신앙을  바탕으로  강력한  제정일치의  사회를  유지했던  신

라에는  불교의  유입을  두고  기존의  무속신앙  지지세력과  불

교의  지지세력간의  갈등53)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불교를

지지하는  세력  내에서도  여러  세력이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밀교적  성격을  가진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찰의  지지  세력의  기반인  정치집단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밀본계  밀교  역시  앞에서  언급했

듯이  지지  세력이  다른  사찰에  비해  미약했기  때문에  국가

지배층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과  접근하기에  쉬웠

고, 또한  밀본계  밀교가  가진  제병 ·치병적인  성격은  밀교

52) 박태화,「韓國佛敎의  密敎經典  傳來考」『韓國佛敎學』1,
1975, pp2∼3.

53) 『三國遺事』卷5, 第6 神呪  「密本法師」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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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중화에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2) 惠 通

이러한  밀본계의  치병밀교는  후에  혜통으로  그  법맥이  이어

지는데, 혜통은  효소왕때  활동한  승려로  치병중심의  밀교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卷5, 神呪第6  「惠通降

龍」條를  살펴보면

…  (前略) 처음에  신문왕이  몹쓸  종기가  나자  혜통에게

보아주기를  청했는데  혜통이  도착하여  주 문 을  외 자  즉

시  종기가  나았다. …  (後略)

의  기록으로  보아  그는  口密중심의  다라니를  사용하여  제

병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라니는

정신을  통일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러한  면은  신라하대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三國遺事』卷2, 奇異第2  「眞聖女王居陀知」條를  살펴보

면

①   …  (前略) 어떤  사람이  다라니의  은어를  지어  길  위

에  던졌다.

②   …  (中略) 다라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  나무망국  찰니나제  판니판니소판니  우우삼아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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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파가”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鳧

伊沙婆訶  )

풀이하는  자들을  말하였다. ‘ 찰니나제’ 란  여왕을

말하며‘ 판니판니소판니’ 란  두  명의  소판을  말하

는  데  소판이란  벼슬의  이름이다. ‘ 우우삼아간’

은  서너명의  아간을  말하는  것이고, ‘ 부이’ 란  부

호부인을  말한다.

이러한  다라니는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전해진  것으로  생각

되며, 대중들이  다라니를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라니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例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의  첫머리에  ‘ 혜통은  그  씨족이  자세하지  않다’ 라

는  기록으로  보아  명랑과  달리  밀본과  같은  경우로  출신성

분이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혜통의  경

우  중대왕권에  접근하려는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시

도가  실패에  그치고  마는데  이러한  한계점은  같은  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  (前略) 처음에  신문왕이  몹쓸  종기가  나자  혜통에

게  보아주기를  청했는데  혜통이  도착하여  주문을  외

자  즉시  종기가  나았다. …  (後略)

◎   …  (前略) 혜통은  정공과  함께  인덕2년  을축년(665)

에  본국으로  돌아와  독룡을  쫓아냈다. 그러자  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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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번에는  정공을  원망하면서  버드나무에  기대어

정공의  집  문에  살았는데, 정공은  이것을  모르고  그

나무가  무성한  것을  감상하면서  무척  아꼈다. 신문

왕이  죽고  효소왕이  자리에  올라  임금의  무덤을  고

쳐  짓고  장사지낼  길을  만드는데, 정공의  집  버드나

무가  길을  막고  있자  관리가  베어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정공이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나무는  베지  못한다.”  관리

가  왕에게  아뢰니, 왕이  매우  화가  나  법관에게  명

령하였다. “ 정공이  왕화상의  신술을  믿고  임금의

명을  거스르며  제  머리를  베라고  하였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서  정공을  죽이

고는  그  집을  묻어버렸다. 조정에서  이렇게  의논하

였다. “  왕화상은  정공과  상당히  친밀했으므로  반

드시  정공의  죽음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를  먼저  없

애야  합니다.” 왕은  군사를  풀어  왕화상을  잡아들이

도록  하였다.  …  (後略)

이와  같이  혜공은  당에서  귀국한  후  신문왕때에는  신라중대

왕권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정권이  바뀐  후  효소왕

때  이르러서는  오히려   정공과의  친밀성으로  인해  왕권에서

배제가  되고  배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혜공이  효

소왕때  일어난  일련의  모반사건과  연관된  세력과의  연관성

을  추측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후  효소왕의  왕녀가

병이  들자  혜통이  병을  낫게  해주어  그가  다시  중대왕권으

42



로  다가가는  면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공사건  이전  상

황과는  크게  그  위치가  틀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54) 혜통의

행법을  살펴보자면  모방주술과  해원주술로  그  행법을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모방주술이란  원시적인  주술의  형태로

써  혜통의  신이  중  그  형태를  살펴보면

◎  “  백두  1두로  銀器중에서  誦呪하니  白干神兵으로  변

하여  崇을  쫓았냈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다시  흑두  1

두로  金器속에서  誦呪하니  黑甲神兵으로  변하여  두

색이  합해  쫓아내니  갑자기  교룡이  도망갔다.

◎   왕이  혜공을  죽이려고  왕망사로  甲兵을  보냈는데,

혜공이  沙甁을  들고  머리에  주필로  획을  그으면서

갑병에게  이르기를  “ 너희  머리를  보라” 고  하니,

그들의  머리에도  모두  주획이  그어져  있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혜공은  주술의  원시적인  형태인  模倣

呪術에  能하면서  동시에  解怨呪法을  사용해서  치병을  한  것

으로  생각된다. 주술의  원초적인  순수성에  접근하는  혜통의

이러한  행법은  그가  치병이나  재앙의  원인을  원한에  사무친

망령이나  용귀의  화(神禍)로  보고  그  ‘ 해원’ 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54)  같은  조의  내용  중
…   (中略) 그리고  무외삼장의  진수를  전하여  속 세 를  두 루
돌 아 다니 며  사람과  사물을  구제하고  만물을  교화하였다. …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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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공주의  병을  교룡의  崇으로  →  교룡이  신라에  화

서  화를  끼침

◎  효소왕  왕녀의  병은  정공의  원한으로  →  병을  낫게하

고   왕에게  청하여  정공의  처자들을  풀어주게  하였으

며, 그  후  교룡에게  불살계를  주어  교화시킴.

◎  신문왕의  종기는  신충의  崇으로  →  신충에게  봉성사

를  지어줌

으로  해서,  崇이나  원한에  대한  경우를  풀어줌으로써

‘ 解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혜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혜통의  경우  관련  기록이  「惠通降

龍」조에  限하여  있기  때문에  극히  사료가  부족하나  혜

통의  밀교는  밀본의  밀교와  치병에  대한  연관성을  지니

면서  그  행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혜통의  밀교는  다라니경집을  중심으로  종래의  잡

부밀교(밀본계  밀교)를  계승 ·종합하면서  당나라에서  유

학하고  돌아오는  순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었

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호국중심의  밀교와  제병중심의  밀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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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호국중심의  밀교    제병중심의  밀교

대표승려   명랑         밀본, 혜통

경전    관정경, 금광명경    약사경, 다라니집경

사찰    금광사, 사천왕사    금곡사, 왕망사

행법    문두루비법      약사주법, 해원주법

출신    고위  진골계      불명

정치적

연관성
강하다        미약

이상과  같이  호국중심의  밀교와  제병중심의  밀교는  교리적

인  면에서는  그  근본이  같으나  사상을  실천하는  행법에  있

어서는  서로  다른  면을  보여왔다. 호국중심의  밀교는  국가

수호는  물론이고  주로  개인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평안을  위

해  활동하여  왔다면  제병  중심의  밀교는  주로  그  대상이  백

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화엄이  가지고  있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상을  향해

가고  있어  민중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밀교는  구체

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상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신라  중대  밀교의  큰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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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신 라  중 대  사 찰 의  밀 교 적  성 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  중대의  밀교는  호국중심의  밀교

와  제병  중심의  밀교  계열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불교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

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新羅55)는  國土전체를

佛國土56)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新羅지역  전체에

많은  사찰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  역

시  많은  사찰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

찰들이  많았다는  것은  寺刹址와  記錄을  통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찰들의  자세한  종파와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三國遺事』에  기록된  사찰  중  확실한  밀

교계  사찰로  알려져  있는  사찰의  수는  극히  미미하고, 밀교

계  승려의  숫자도  작다고  볼  수  있다. 신라상대의  경우  밀

교가  불교와  재래신앙과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

에  밀교계  사찰이  기록에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신라중대

이후  명랑계의  호국사찰인  ‘ 四天王寺’ 의  등장으로  밀교계

55) 『三國遺事』卷1, 奇異第1「辰韓」條
…  신라는  전성기에  서울이  17만  8,936戶(口)였고, 1,360坊, 55
里, 35개의  金入宅(부유하고  큰  집)이  있었다. …

56) 佛國土란  佛緣國土說의  略字로써  新羅는  오랜  과거부터  如來
의  諸佛有緣地(國土)였으므로  前世佛인  가섭불은  물론  現世佛
인  釋迦如來까지  이  땅에서  講說演法하였다는  것이다. 王卽佛
思想이  王子天孫說의  變形인  것처럼  新羅땅이  佛緣國土라는

생각은  國土는  祖上神이  지치는  聖域이라는  傳統的  믿음의

佛敎的  表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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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이  부각된다. 특히  사천왕사의  경우  신라중대의  성전사

원으로  당대의  불교계의  우위에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신라  중대  성전사원인  사천왕사는  당대  불교계의  우위

에  있어서  당시  사찰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밀교계  사찰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1.  新 羅 中 代  密 敎 系  寺 刹

이러한  사찰들  중  밀교계  사찰로  구분하여  보는  기준은

『三國遺事』卷6, 神異  第6編에  관련된  승려나  그와  연관된

사찰, 四方佛이나  11面  觀音菩薩57)과  관련된  유물이  있거나

기록상  존재하였던  사찰, 『大日經』과  『藥師經』에  관련

된  유물이나  기록이  존재하였던  사찰,塔身  基壇部에  四天王

이  조각되어  있는  사찰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러한  기준은  아직  논란이  많으며  특히, 四方佛이나  11면  觀

音菩薩과  관련된  유물이  있거나  기록상  존재하였던  사찰,

『大日經』과  『藥師經』에  관련된  유물이나  기록이  존재하

였던  사찰의  경우  시대에  따라  사찰에  모신  主尊佛의  성격

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찰의  성격을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면이  있다. 분황사의  경우  그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芬皇寺千手大悲  盲兒

得眼」條의  기록을  살펴보면

57) 문명대,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의  四方佛」『韓國史硏
究』卷18, p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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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왕  대  한기리에  사는  여인  희명의  아이는  태어난  지

5년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아

이를  안고  분황사  왼쪽  전각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

앞으로  가서  아이에게  노래를  지어  빌게  했더니, 멀었던

눈이  떠졌다. …  (後略)

위의  기록과  더불어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條에서는

…  (前略) 또  다음해인  을미년(755)에  분황사의  藥師如來

佛  동상을  주조했는데, 무게는  30만  6,700근이고  공장은

本彼部  强古乃末이었다. …(後略)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을  보면  멀었던  맹아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과  약사불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밀교계

사찰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분황사의  경우  원효의  주찰로써

열반종  계열이며  원효가  화엄경소를  저술한  것으로  보아  밀

교계  사찰로  규정지을  수  없는  면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밀교계  사찰로  보는  기준  중  四方佛이나  11

면  觀音菩薩과  관련된  유물이  있거나  기록상  존재하였던  사

찰, 『大日經』과  『藥師經』58)에  관련된  유물이나  기록이

58) 『藥師經』에서  說하는  나라의  災難을  없애는  法은  우선  七佛
如來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그  후  경전(약사경)을
외운다. 등불을  켜  놓고  번기를  만들어  장엄하게  한  후에  많
은  생명을  방생하고, 지성껏  공양하여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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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던  사찰인  굴불사와  백률사, 석굴암, 분황사의  경우

위의  두  사실  중  하나에  해당되나  신라  중대  불교계의  주

경향이  밀교이여서  사찰의  성격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확실한  밀교계  사찰로  보는  기준은

· 『三國遺事』卷6, 神異  第6編에  관련된  승려나  그와

연관된  사찰

·   塔身  基壇部에  四天王이  조각되어  있는  사찰

로  생각된다. 특히, 탑신  기단부에  사천왕이  조각되어  있는

경우  불교조각에서  밀교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탑의  부조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사탑의  건립에  깊

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밀교에  연원을  두고  있는  산천비보

사상인데  이는  불탑의  표면을  장식한  부조상으로  보아  곧

사탑의  건립이  밀교사상에  기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사리에  대한  신성과  이를  수호하려고  하는  외적기능이  합

일됨으로써  석탑  표면을  장식하는  부조상으로  조각되기에

이르렀다. 즉, 탑파  자체에  밀교적  영향이  더욱  본격적으로

작용되면서부터  석탑의  표면에  여러  부조상들이  장식되었다

고  보는  점이다. 이들  부조상들은  기능에  따라  몇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外護, 信仰, 裝飾, 複合的類型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9). 외호적  유형은  탑부  조상  가운

데  중심이  되는  것으로  菩薩, 四天王, 仁王, 八部衆, 十二支

뿌려  (散花)하는  것이다.
59) 장충식, 「統一新羅  石塔浮彫像  硏究」『考古美術』154 ·155
合集, 1982, pp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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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조하여  탑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다. 밀교

에서  사천왕은  매우  중요하였는데  특히  명랑의  문두루  비법

에  의한  12  유가승의  등장이라든지,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건립하였던  일은  사천왕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한  밀교  경전  중  『金光明最勝王經』  第6  四天王護國品의

내용을  보면

護國四天王은  二十八部鬼神衆을  거느리고  金光明經이  流

布되는  國土는  어느  곳이나  怨賊侵境, 饑餓疾疫  등으로

부터  수호하겠다

라고  하여  사천왕의  국토수호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

러한  면에서  사천왕의  밀교적  수호기능이  주목을  받게  되

며, 그러므로  불탑에  조각된  사천왕상  역시  다른  신장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佛舍利  守護機能을  가진  密敎的  彫刻으

로  생각된다. 신라  중대의  사천왕상은  왕실의  지원을  받던

신인종  중심의  밀교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천왕

상은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권위와  힘으로  상징되고  국가

를  보호하려는  호국적인  기능을  극대화한  조상으로서의  성

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사천왕상을  석탑에  부조하는  형식

은  신라  중대  말경부터  (8c  중엽경)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탑신의  기단부에  사천왕이  부조되어진  탑은  모두  10여곳60)

60) 문명대, 「新羅四天王像의  硏究」『佛敎美術』5, 1980, pp10∼
55  四天王像이  浮彫된  石塔으로는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남
산  승효곡  3층석탑, 경주박물관  석탑, 황룡사지  석탑, 원원사
동서  3층석탑, 광양  중흥사  3층석탑, 영양  영일동과  화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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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  탑들이  모두  신라  중대에  부조되어졌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  중  신라  중대와  관련되어  탑의  탑신부에  사

천왕  부조상이  새겨진  例는  원원사  동 ·서  3층석탑(8c중엽)

정도이며, 나머지  탑의  경우  신라  하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

여진다61). 遠願寺  東 ·西  3層石塔의  경우  初層塔身에  高浮

彫로  사천왕이  각각  조각되어  있고, 기단에는  십이지상이

조각되어  있어  사천왕이  십이지를  대동하는  원칙이  지켜지

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신라  중대  밀교  사찰의  성격을  잘

부합하는  사찰은‘ 사천왕사’ 이다. 이러한  사천왕사를  통해

서  신라  중대  밀교계  사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

자.

2. 四 天 王 寺 의  成 格  및  諸  問 題

1) 사 천 왕 사 의  성 격

신라  중대  사찰  중  대표적인  밀교계  사찰인  사천왕사는  낭

산  기슭에  세워진  사찰로써  신라인들의  가람처62) 중  신성시

3층석탑, 예천  동본동  3층석탑, 의성  관덕동  3층석탑  등이  있
다.

61) 심효섭, 「新羅  四天王信仰의  展開와  그  歷史的  成格에  관한
硏究」東國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pp  22, 39.

62) 『三國遺事』卷3, 興法  第3 「阿道基羅」條
…  (前略) ‘ 이  나라는  지금  불법을  모르지만, 앞으로  3,000여
달이  지나면  신라에  성왕이  나타나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

다. 그  곳  도읍에는  가람을  세울  자리가  일곱  군데  있다. 첫
째는  금교  동쪽  천경림(흥륜사)이고, 둘째는  삼천기(영흥사)이
고, 셋째는  용궁  남쪽(황룡사)이며, 넷째는  용궁  북쪽(분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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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신유림에  세워진  사찰이다. 신유림에  대한  중요도는

『三國遺事』卷1, 第1「善德王知機三事」條에  자세히  기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中略) 셋째는  왕이  병도  없을  때인데, 모든  신하들에

게  말하였다. 내가  모년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  장사지내라.”  신하들은  그  곳이  어디인

지  몰라  물었다. “ 어디입니까?” 왕이  말하였다. “ 낭산

의  남쪽이다.”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과연  왕이  죽었다.

신하들은  왕을  낭산의  남쪽에다  장사지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문무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다. 불경에  말하였다. “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

다.” 이에  대왕이  신성스럽고  성스러웠음을  알게  되었다.

…(後略)

이와  같이  낭산은  신라인들에게  신성시되는  지역이었다. 또

한  사천왕사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東京通誌』卷7, 佛

宇條와  『慶州邑誌』佛宇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東京通誌』를  살펴보면,

四天王寺, 在狼山南麓, 寺成於文武丁亥, 今殘礎尙存, 前後

有承塔之石  …  南道傍有幢柱二.

다섯째는  사천미(영묘사), 여섯째는  신유림(사천왕사)이고, 일
곱째는  서청전(운엄사)이니  모두  전불때의  가람터이며  법수가
오래  흐르던  땅이다. 네가  그  곳에  돌아가  大敎를  전파하면
마땅히  이  땅  불교의  개조가  되리라.’  …  (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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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四天王寺는  狼山의  南쪽에  있으며, 절은  文武丁亥年에

完成되었으나, 지금은  礎石만이  남아  있고, 전 ·후에  탑의

礎石이  이어져  있으며  …  남쪽  길에는  당간  두  개가  놓여져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천왕사는  창건  유래가

護國信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安弘의

護國佛敎思想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기록은

『三國遺事』卷2, 奇異第2 「文武王法敏」條를  살펴보면

…  (中略) 총장  무진년(668)에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김

인문 ·김흠순  등과  함께  평양에  이르렀다. 마침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장왕

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갔다. 이  때, 당나라  유병과

여러  장병들  가운데  진영에  머물면서  기회를  보아  신라

를  습격하려고  꾀하는  자가  있었다. 왕이  이  계획을  눈

치채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듬해  고종이  사신을  보내어

김인문  등을  불러  꾸짖었다. “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하

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해치려하

니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는  그를  옥에  가두었다. 군사

50만명을  훈련시켜  설방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정벌하려

고  하였다. 이에  의상은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매우  두려워하며  신하들을  모아  놓고  당나라  군사

를  막아낼  방법을  물었다. 각간  김천존이  아뢰었다. “ 요

즘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수받고  왔다고

하니, 조서로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명랑법사가  아뢰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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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는데  그  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열면  됩니다.” 그  때  정주에서  사자가  달

려와  보고하였다. “ 지금  수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닷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왕이  명랑법

사를  불러  말하였다. “ 일이  이렇게  다급해졌으니  어찌

하면  되겠소?” 명랑법사가  아뢰었다. “ 곱게  물들인  비

단으로  임시  절을  만들면  됩니다.” 이에  곱게  물들인  비

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다섯방위를  맡은  신상을  만들어

유가종  명승  12명에게  명랑법사를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

루의  은밀한  비법63) 을  쓰도록  하였다. 이  때는  당나라

63) 문두루  비법
①  제석천이  세존께  문두루법을  說하여  줄  것을  청한다.
②  사악한  귀신이  괴롭히건든, 먼저  佛身 ·千二百弟子 ·菩薩
僧의  三想을  일으키고, 다시  東(靑),南(赤),西(白),北(黑), 中
央(黃)의  五方神과  그  각  권속  七萬鬼神을  생각하라.
③  五方神의  이름과  그  眷屬을  原本에  사저한  것을  문두루법

(神印)이라  명한다.
④  우수로  그  인법을  들고  우수에  驅魔杖(7尺)을  잡고, 머리
에  적색신견을  쓴  뒤  ②의  생각을  일으킨  뒤, 그  신인을
병자  가슴에  대고  오대신의  신기가  병자의  몸에  스며들게

하면  모든  악기가  일시에  소멸하고  흩어진다.
⑤  五方神王은  모두  갑옷을  입고  궁적을  갖고  名位대로  五方

을  인하여  일절  餓鬼로부터  病者를  守護하고  마침내  惡鬼

를  물리친다.
⑥  이  문두루가  산을  印하면  산이  붕괴하고, 초목을  印하면
초목이  없어지고, 강과  바다를  印하면  강과  바다를  고갈되
고, 물과  불을  印하면  물과  불이  소멸되고, 폭풍을  印하면
폭풍이  오지  않고, 땅을  인하면  땅은  움직이고, 賊亂이  일
어났을  때에도  그  印을  행하면  곧  소멸하고  흩어져  정치

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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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신라  군대와  전쟁을  하기  전인데,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  당나라  군대의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그

후에  절을  고쳐짓고  이름을  사천왕사라고  하였다. 지금

까지도  단석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신미년  (671)

에  당나라는  다시  조헌을  장수로  삼아  5만명의  군사를

보내  정벌하도록  했는데, 또  그  비법을  썼더니  이전처럼

배가  침몰되었다. …  (後略)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사천왕사의  성격이  호국적인  면이

강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찰의  창건한  승려가  명

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명랑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귀족출신으로써  신라중대  지배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또한  『三國遺事』卷6, 神呪第6「明朗神印」條를  살펴

보면  그가  창건했다고  전하여지는  金光寺에  대하여  기록되

어  있는데

金光寺  本紀를  살펴보면  이렇다. 법사는  신라에서  태어

나  당나라로  들어가  불도를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

용의  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천  냥을

시주받아, 땅  속으로  몰래  들어가  자기  집  우물  밑으로

솟아나왔다. 이에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꾸미니  광채가  유독  빛났

음으로  금광사라고  지었다. …  (後略)

또한  같은  책  神呪  第6「惠通降龍」條에서는  명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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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  (前略) 이보다  앞서  密本法師  이후에  명랑이라는  고

승이  있었는데, 용궁에  들어가  神印을  얻어  신유림에  절

을  짓고  여러  차례  기도를  올려  이웃나라의  적을  물리쳤

다. 그리고  무외삼장의  진수를  전하여  속세를  두루  돌아

다니며  사람과  사물을  구제하고  만물을  교화하였다. 또,

숙명의  밝은  지혜로써  절을  세워  원망을  씻었으므로  밀

교의  교풍이  더불어  크게  떨치게  되었는데  천마의  총지

암과  모악산의  주석원  등이  모두  그의  유파이다. …  (後

略)

위의  기록  중   명랑의  종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 용궁에  들어가  神印을  얻어  신유림에  절을  짓고  여

러  차례  기도를  올려  이웃나라의  적을  물리쳤다.’ 는  대목

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神印이라는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라만의  독창적인

종파이기  때문이다.

창건기록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사천왕사는  호국적인  면을

강조한  호국사찰이다. 또한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성전사원

이였는데, 이는  『三國史記』卷38, 職官  上의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다. 職官  上의  기록에는  사천왕사를  비롯하여  총  7

곳의  成典寺院이  기록되어  있다64). 신라에서의  成典이란  국

64) 四天王寺成典, 奉聖寺成典, 感恩寺成典, 奉德寺成典, 奉恩寺成
典, 靈廟寺成典, 永興寺成典.

56



가가  官府를  설치하고  官員을  설치한  곳이  成典寺院, 즉, 官

寺이며  成典寺院이  職官誌에  기록된  사실은  신라에서  관사

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라  중대

의  성전사원  중  하나인  사천왕사는  다른  성전사원과는  달리

성전사원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사원의  官號變遷過程에서  알  수  있다. 성전

사원  중  四天王寺와  永興寺의  경우  경덕왕의  官號改革期에

다른  사원들과는  달리  다른  명칭을  보여  주고  있는데,

四天王寺의  경우

四天王寺成典  →  監 四天王寺府   로

永興寺의  경우

永興寺成典  →  監 永興寺館   으로

명칭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사원의  기능이  다른

사원(사찰)을  감독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으

며65), 실질적으로는  신라중대  불교계를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천왕사는

밀교계  사찰로써  당시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이는  신라  중대사회에  있어서는  불교의  호국적인  면이

얼마나  중요했던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三國史

65) 이영호, 「新羅成典寺院의  成立」『新羅佛敎의  諸照明』
p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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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에  의하면  사천왕사가  직관지의  배열상으로나  관부의

관직명칭상  성전  7개  사찰  중에서  가장  우위로  표현되고  있

는  점을  보더라도  밀교가  신라중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

사하였는가도  보여준다. 이는  사천왕사가  신라  중대  국가로

부터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최  상위격  사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중대에는  국통도  사천왕사에  거주

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66).

앞에서도  언급했다  싶이  『三國遺事』卷2, 奇異第2  「景明

王」條의  기록을  살펴보면  나라가  위급에  처하여  있을  때,

나라의  위기를  미리  알린  사찰이  四天王寺와  皇龍寺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두  사찰이  신라  불교계의  중추적인  구

심적  역할을  한  사찰이며, 후대의  경우  황룡사가  신라  하대

불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인  사천왕사가  중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67), 기록상에는  많은  밀교

계의  사찰들이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당대에는  많은  밀교계

사찰들이  경주에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요소

이다.

66) 이영호,「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韓國史硏究』
43, 1983, pp112.

67) 김재경, 「新羅의  密敎受用과  그  成格」『大邱史學』14, 1978,
pp27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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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四 天 王 寺 의  諸  問 題

사천왕사는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아  밀교계  사찰임에  틀림

이  없다. 그러나, 아직  금당지  뒤편에  존재하는  건물지의  용

도에  대하여서는  학계의  논란이  있다. 이러한  금당지  뒤편

에  존재하는  건물지에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적에  대하여서는  日人  學者  藤島亥治郞이  최초로  언급하

였는데, 그  자신도  이  유구의  내용이나  전래  유물에  대해서

는  알  수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藤島亥治郞은  “ 금당

북쪽에  대립한  二址를  좌경루  및  우경루라고  함은  필자의

嚆矢이다. 在來  이  이지에  무슨  유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는  정설이  없다.68)” 고  하였다. 또  고유섭  역시  이를  塔址

로  보았던  보고서69)는  잘못이라는  후지시마의  견해와  같은

의견을  내면서  이를  경루, 고루에  해당하는  건물로  보았

다.70) 이러한  학설이  기존  학계에서  정설로  여겨지면서  그

동안  사천왕사  금당지  뒤편의  건물지를  경루지로  여겨  좌경

루, 우경루라고  命名되어졌다. 그러나  장충식의  경우  기존의

학계에서  보는  경루지를  경루지가  아닌  문두루법회을  개최

한  자리로  언급71)하면서  경루지가  아닌  문두루법회를  行한

壇席의  자리로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壇이72)란  보통  지면

68) 藤島亥治郞,『朝鮮建築史論』, 東京建築學會, 1930, pp59.
69) 『古蹟調査報告書』第1冊, 大正十二年.
70) 고유섭, 『朝鮮塔婆의  硏究』, 乙酉文化社, 1954, pp  11∼12.
71) 장충식,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新羅文化際學術發表會
論文集』제17집, 1996, pp  15∼36.

72) 흙을  높이  쌓아  위를  편평하게  만들어  특수한  행사를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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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데  사천왕사에서의  壇席의  존재

는  『三國遺事』卷2, 奇異第2「文武王法敏」條에도  기록되

어  있는데  ‘ 지금까지도  壇席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일연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壇席의  존재는  있었다고  생각된

다. 또한, 『三國史記』列傳  第1  「金庾信」條에서는  ‘ …

문무왕  원년  고구려가  신라의  빈틈을  타  침입하니  유신은

절에  들어가  제단을  쌓아  만들고  제를  올리니  천변이  있어

적이  물러갔다…’ 의  기록으로  보아  祭壇, 즉  壇席의  존재

는  신이한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상징물로  표현

된  것  같다. 현재, 사천왕사지에서는  이러한  단석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구는  금당지  뒤편의  건물지의  초석이다.

이러한  초석은  동 ·서  두  지역에  각각  12개씩  24개가  있고

초석의  상면  중앙에는  각기  직경  ≒20㎝에  깊이  ≒20㎝의

圓孔이  있고, 원공  주변에는  ≒50㎝  내외  크기의  이중  돌기

선이  정방형으로  몰딩되어  있어  그냥  단순한  초석이라고  보

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

직은  사천왕사의  금당지  뒤편의  건물지가  건물지인지  섣불

리  단석인지는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유사한  例를

기록이나  유적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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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結   論

불교는  재래신앙을  포섭, 융화하면서  신라에  수용, 토착화

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현세이익적인  재래신앙과  외래종교

인  불교가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그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

였던  것이  밀교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  밀교사상은  신라사회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한  단계  진전

된  독자적  사상체계를  형성되어  가고  통일전에는  밀교의  통

합원리로  재래신앙을  불교적인  체계로  포섭, 수용하면서  토

착화되었는데, 통일후에는  불교사상  전반에  밀교가  내재되

어  다양한  밀교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신라불교

사상의  한  흐름을  가지고  있던  밀교는  그  주술적인  성향으

로  서민층과  함께  융합되어  중대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

사하게  되었다. 중대의  현실적  안정속에서  전개된  이  시기

의  불교신앙은  밀교의  영향력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신인종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층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

하게  전개되었던  점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밀교의  여

러  성격중에서  신라  중대에  이르면서는  특히  호국적인  면과

제병(치병)적인  면이  강조되었는데, 호국적인  면은  일반  대

중보다는  지배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신라  중대  정치

와  통일신라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  제병(치병)적인  면은  지

배층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구복  및  치병에

관련을  맺어  밀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본다. 이러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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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성격  중   특히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신라  중대  삼국통일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사천왕사의  경우  신라  중대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이며  사천왕사를  건립한  명랑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기여를  한  밀교  승려이다. 이러한  사천왕사는  신라  중대

사찰  중  대표적인  성전사원으로  경덕왕의  관호개혁기에서도

다른  성전사원들에  비해73) 높은  官(寺)格을  나타냄으로써

신라  중대  불교계에  있어서  밀교계  사찰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  주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천왕사가  신라중대  성

전사원으로써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불교

계에서  밀교가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현재, 밀교계  사찰이  기록상이나  유적으로  남아  있는  例

는  드물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신라  중대사회에서  밀교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지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라중대

의  밀교가  하대의  밀교까지  이르며  후대  고려시대까지  그

영향력이  지대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명랑이  개

창한  신인종은  중국에서  생겨난  종파가  아닌  국내, 즉, 신라

에서  개종한  종파로써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73) 이영호, 「新羅中代의  政治와  權力構造」慶北大大學院博士學
位請求論文, 1995, pp  174∼175. <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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